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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 4학년 학생의 성취귀인양식(운, 노력)이 취업 후 지각된 과잉자격

(perceived overqualification: 이하 POQ)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미결정이 매개하며, 성취귀인양식

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전공몰입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20개 대학 4학년생 2,747명을 대상으로 성취귀인양식(운, 

노력), 전공몰입 및 진로미결정 수준을 측정하고, 약 1년 후 취업자(365명)들을 대상으로 

POQ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 귀인과 노력 귀인, 진로미결정, POQ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진로미결정이 운 귀인과 POQ 간 관계는 완전매개하

였으나, 노력 귀인과 POQ 간 관계는 매개하지 못했다. 셋째, 전공몰입은 노력 귀인 및 운 

귀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운 귀인이 진로미결정을 통해 

POQ에 영향을 미치고 운 귀인과 진로미결정 간 관계를 전공몰입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

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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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20)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고등

교육(tertiary education) 등록 비율은 69.8%로 

OECD 국가 평균인 45%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

은 수치를 보인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2019

년 기준 8.9%로 OECD 37개국 중 20위(낮을수

록 상위)였고, 특히 43.5%의 낮은 청년고용률1)

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20). 더 나아가 대학 졸업 후 첫 직

장이 상용직인 사례는 감소한 반면, 임시 및 

일용직 취업은 증가하였다(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20). 이러한 취업 기회 부

족으로 한국 청년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경험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Busan Ilbo, 2020. 11. 23).

이렇게 조직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보다 높

은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사람들은 

과잉자격(overqualification)을 지각한다. 과잉자격

은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교육, 경험, 

지식, 기술,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하며(Maynard et al., 2006), 이러한 과잉자격에 

대한 지각(POQ: perceived overqualification)은 조

직 및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조직구성원이 과잉자격

을 지각할 때 경력 성공(career success), 직무만

족, 조직몰입 및 심리적 만족이 감소하고 이

직 의도나 직무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이 

증가한다(Erdogan et al., 2018; Gkorezis et al., 

2019; Harari et al., 2017). 이뿐만 아니라, 과잉

자격을 지각하는 조직구성원의 조직기반 자존

감(organization-based self-esteem)이 낮아지고 상

황에 대한 분노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

1)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취업

준비자, 구직단념자 등)를 포함하여 실업률 통계

의 과소추정 문제를 보완한 지표

생산적 업무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고(Liu 

et al., 2015) 조직시민행동을 할 가능성은 감소

한다(Erdogan et al., 2020).

이처럼 POQ는 종종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

기 때문에 그 선행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

하다. 최근 Erdogan과 Bauer(2020)의 개관논문에

서는 POQ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크

게 네 차원(인구통계학적 변인, 성격, 관계, 직

무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

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는 교육 수준

(+)과 근속기간(-), 성격특성 중에서는 부정적 

정서성(+)과 자기애성 성격(+)(Harari et al., 

2017), 관계적 차원에서는 상사-구성원 교환

관계(LMX)의 질(-)과 팀 응집성(-)(Alfes et al., 

2016), 직무특성 중에서는 반복적인 과업(+) 

(Lobene et al., 2015), 직급(-), 구체적 목표(-), 현

장 멘토링(on-site mentoring)의 이용가능성(-), 소

속 부서의 전략적 중요성(-)(Bolino & Feldman, 

2000)이 POQ에 영향을 미쳤다. 종합하면, 본

인의 객관적 능력이나 경험의 탁월성, 혹은 

직무 조건의 열악함과 같은 객관적 조건, 그

리고 주관적 능력이나 상황의 지각과 연관된 

요인들이 POQ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선행연구들(예: Erdogan & Bauer, 2020; 

Harari et al., 2017)에서 POQ에 대한 다양한 선

행요인들을 밝혀왔지만, 과잉자격에 대한 대

부분의 연구가 구직자보다는 조직구성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Fine & 

Nevo, 2011). Fine과 Nevo(2011)는 POQ 연구에

서 구성원에 관심이 치우친 현상을 비판하며 

구직자의 구직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Liu와 Wang(2015)도 구직자들이 

직무탐색행동을 많이 할 때 만족스러운 고용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잉자격

을 적게 경험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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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연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실제로 고용 전 직무탐색강도(job search 

intensity)가 높았던 구직자들은 과잉자격을 적

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Guerrero & Rothstein, 

2012).

더 나아가 구직과정에서의 행동이 POQ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직 및 

취업 후 시점을 포괄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하

지만, 구직자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면서 종단

적으로 설계된 연구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Guerrero와 Rothstein(2012)은 기술직 이민자

(skilled immigrants)들을 대상으로 구직 중 직면

하는 장벽, 직무탐색강도, 구직결과 및 불완전

고용 간 관계에 대한 전개모형(unfolding model)

을 제안하였지만, 이들의 연구는 단일 시점의 

설문으로 수행되었다. 이후 Guerrero와 Hatala 

(2015)는 개인차 변인, 구직관련 변인 및 POQ

에 대한 설문자료를 세 시점에 걸쳐 수집하여 

구직효능감이 구직의도 및 결과기대를 정적으

로 예측하고, 구직의도가 다시 직무탐색강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직무탐색강도와 

POQ 간 관계를 재정적 필요성(financial need)이 

조절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는 12주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측정되었

다는 한계가 있다. 구직과정과 취업 후 지각 

및 태도는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것을 고려

할 때 이들 관계를 종단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구직과정에서의 차이가 취업 후 

POQ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대학 졸업생

들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어떤 요인이 취업 후의 POQ를 예측하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POQ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채용 및 

선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성취

귀인양식에 주목하였고, 그중에서도 운 귀인

과 노력 귀인에 초점을 두었다. 운 귀인은 일

의 성패(成敗)를 운이라는 외부적이고 통제불

가능한 차원(external - uncontrollable)에 돌리는 

것인 반면, 노력 귀인은 이를 노력이라는 내

부적이고 통제가능한 차원(internal - controllable)

에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귀인이론과 사회인

지진로이론(SCCT: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의 예측에 따르면, 운과 노력 중 어떤 것에 

성취의 원인을 돌리는지는 개인의 성취 및 성

공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며(Luzzo, Funk, 

et al., 1996; Parsons et al., 1985; Weiner, 1986), 

명확한 진로목표는 개인의 자기조절행동을 안

내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낄 

때 취업 장면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Feldman, 2003; Lent et al., 1994).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발견을 POQ에 적용하여 구직자의 

성취귀인 중 운 귀인과 노력 귀인이 진로미결

정 수준에 영향을 미쳐, 차후의 POQ에 영향

을 주는 매개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운에 원인을 돌릴

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아지고 이어서 취업 후 

POQ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노

력에 많이 귀인할수록 진로에 대해 뚜렷한 

상(image)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POQ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 매개관계가 전공몰입(major 

commitment)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대학시절의 전공은 장래의 직업 및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등(예: Conklin et al., 2013) 진

로 관련 변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

문에, 전공에 대한 몰입은 성취를 운 또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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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돌리는 귀인양식과 상호작용하여 귀인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조절된 매개모형에 적용하여 성취

귀인이 진로미결정을 거쳐 POQ에 영향을 미

치는 간접효과가 전공몰입의 수준에 따라 달

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예측은 

Figure 1에 요약되어 있다.

성취귀인과 POQ: 진로미결정의 매개효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과잉한 자격

을 가지는 구성원의 상황은 교육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기술 과소사용(skill underutilization), 과

잉교육(overeducation),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렸다. POQ는 불완전

고용(underemployment) 연구를 근간으로 한다. 

Johnson 등(2002)은 Feldman(1996)의 1) 직무요구 

이상의 교육, 2) 직무요구 이상의 기술/경험, 

3) 교육받은 분야와는 다른 분야에의 비자발

적 고용, 4) 임시직 또는 파트타임 고용, 5) 낮

은 임금의 다섯 차원을 바탕으로 한 다차원의 

불완전고용 개념 중에서 직무요구보다 더 높

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과잉교육)과 과

도한 업무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과

잉 기술/경험)이 POQ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과잉 기술에 대한 지각은 현재 보유 기술의 

불충분 활용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 획득이 어

려울 때 지각될 수 있다(Warr, 1987).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Johnson 등(2002)은 POQ의 측정

에 ‘새로운 직무 관련 기술을 획득하고 사용

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각’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POQ는 교육이나 경험과 같은 구성원

의 자격이 조직의 요구와 불일치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격불일치(mismatch)와 더불어 성

장기회 부재(no growth)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예: Bolino & Feldman, 2000; 

Johnson et al., 2002; Khan & Morrow, 1991).

본 연구에서는 POQ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구직자 개인의 성취귀인양식에 주목하였다. 

귀인은 “추가적인 판단, 정서적 반응 및 행동

을 위한 기초(Fiske & Taylor, 1991, p. 54)”로 

정의되며, 사람들은 귀인을 통해 성취에 있어

서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설명하고, 성과

(예: 취업의 결과)를 이해한다(Bandura, 1997; 

Schunk, 1982). 그리고 개인의 귀인은 성공을 

위한 노력 수준에 영향을 준다(Graham, 1991).

성취귀인양식이 POQ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부족하다(예외: Thompson et al., 

2015). 그러나 진로발달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인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et al., 1994)

에서는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

영역에 적용하여,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자기

효능감이 높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때 흥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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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유발되며, 이 흥미는 다시 진로목표를 

선택하게 하고 이후의 진로 관련 활동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귀인

의 통제소재가 진로 관련 자기효능감과 관련

되며(Kim & Lee, 2018; Taylor & Popma, 1990), 

성과 또는 성취가 진로 관련 흥미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출처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POQ의 주요 예측변

인으로 성취에 대한 설명(성취귀인)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귀인이론에 따르면 귀인은 몇 가지 차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예: 원인의 소재, 안정성, 

통제가능성, 의도성, 전체성; Thompson et al., 

2015).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차원은 원

인의 소재(내부/외부)와 통제가능성의 차원이

다. 초기 귀인 이론가들(Heider, 1958; Rotter, 

1966)은 긍정적․부정적 사건을 내부적 요인

에 귀인하는지(내부귀인),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원인을 돌리는지(외부귀

인)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귀인의 차

별화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성

취장면에서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내부적이고 통제가능한 차원 혹은 외부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차원에 돌릴 수 있다. 조직 장

면에서 성취와 관련하여 내부적이고 통제할 

수 있는 요인(예: 노력)에 귀인하는지, 외부적

이고 통제불가능한 요인(예: 운)에 귀인하는

지는 구성원의 만족, 수행, 이직과 같은 결과

변인들을 예측해 왔으며(Knouse, 1989), 채용

장면에서의 지원자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Thompson et al., 2015). 예를 들어, 가상의 지

원자의 불완전고용의 원인을 통제소재와 통제

가능성의 차원에서 대비되도록 조작한 후, 지

원자를 채용하도록 추천할지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내부적이고 통제가능한 요인에 귀인하

는 조건의 지원자가 채용 추천을 받을 가능성

이 높았다(Thompson et al., 2015). 더 나아가 취

업 인터뷰 맥락에서 수행된 귀인 연구들(예: 

Silvester, 1997; Silvester et al., 2002) 및 진로결

정 맥락에서 수행된 귀인 연구들(Luzzo, Funk, 

et al., 1996; Luzzo & Hutcheson, 1996; Luzzo, 

James, et al., 1996)은 외부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요인보다 내부적이고 통제가능한 요인에 귀인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단일차원의 연속선상에서 외부-통제불가능한 

요인과 내부-통제가능한 요인을 대조시키는 

것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설문으로 성취귀인을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귀인 차원(attributional 

dimensions)보다는 노력이나 운과 같은 구체적

인 원인을 측정하는 방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Hau & Salili, 1993). 이것은 부분적으로 

Weiner(1979, 1985, 1986)의 초기 귀인이론의 

영향 때문이다.

Weiner의 귀인이론에서는 성취장면에 초점

을 맞춰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운, 과제난

이도, 능력, 노력이라는 네 가지 개별적인 원

인에 주로 귀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네 개

의 귀인유형은 통제소재, 통제가능성 및 안정

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데, 그중 운 귀인

과 노력 귀인은 통제소재와 통제가능성의 차

원에서 대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

적으로 운은 통제소재가 외부에 있으며, 개인

이 통제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운 때문에 

취업에 성공하거나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면, 취업 여부는 개인의 행동보다는 외부적인 

작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지각될 것이다. 반면 

노력 귀인은 내부적이고 통제가능한 요인에 

귀인하는 것으로서, 취업이 본인의 노력에 달

려 있다고 보면, 취업 여부는 본인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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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지각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외부적이고 통제불가능한 차원의 

운 귀인과 내부적이고 통제가능한 차원의 노

력 귀인이 POQ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이유로 POQ가 운 귀인과는 정적 관계를, 노

력 귀인과는 부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

한다.

첫째, 노력 귀인은 개인이 더 노력하게 만

듦으로써 더 높은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반

면, 운 귀인은 더 낮은 수행과 관련되어 있

다. 진로구성주의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 

Savickas, 2002, 2013)에서는 진로 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의 핵심차원 중 하나로 진로통제

(career control)를 주장한다(Savickas, 2002, 2013). 

진로통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책임

지고 결정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 

통제소재, 인과귀인, 주체의식(sense of agency)

과 관련되어 있다(Savickas, 2002). Kim과 Lee 

(2018)의 연구에서는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

여 내부통제소재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self-efficacy)을 매개하여 진로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이 밖에

도, 진로에 대해 내적이고 통제가능한 요인에 

귀인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와 일치하는 직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Luzzo & Ward, 1995), 높은 수준의 

진로 성숙도를 나타내고(Bernardelli et al., 1983; 

Gable et al., 1976), 진로결정 가능성이 더 높고

(Fuqua, Blum et al., 1988; Taylor, 1982), 진로

탐색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Trice 

et al., 1989). 또한, Luzzo, James 등(1996)은 대

학생들에게 내부적이고 통제가능한 원인으로

의 귀인재훈련(attributional retraining)을 실시한 

결과 귀인재훈련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진로탐색 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

가 McClure 등(2011)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중 어떤 것에 돌

리는지에 따라 GPA 점수가 다르다는 것을 보

여주었는데, 자신의 최고 점수에 대해 능력 

및 노력과 같은 내부적 요인에 귀인한 학생들

은 운에 돌리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GPA 점

수를 받았다. 연구자들은 성공에 대해 외부귀

인(운 귀인)을 하는 것이 더 저조한 수행을 유

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

를 취업 장면으로 확장하면, 구직자가 운에 

많이 귀인할수록 성공적인 취업이 어려워지는 

반면, 노력 귀인과 취업에서의 성공은 정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에 비해 낮은 일자리에 취업함으로써 경

험하게 되는 POQ는 운 귀인과는 정적 관계를, 

노력 귀인과는 부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일의 성패에 대한 귀인은 결과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실패를 운에 귀인

하는 것은 자기고양 편향(self-serving bias)과 관

련되어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기가 저하

될 가능성을 줄인다(McClure et al., 2011). 취업 

장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단순히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고 귀인한다면, 

취업에서의 결과가 자신의 자격을 반영한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은 직무에 비해 

과잉한 자격을 가졌다고 믿음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유사한 상황에서 취업 

성과를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귀인한다면, 불

만족스러운 결과를 수용하여 자신의 자격에 

대한 지각을 결과에 맞춰 조율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Parsons 등(1985)은 능력, 노력, 과제난

이도, 운의 수행에 대한 네 가지 귀인과 업무

만족(work satisfaction) 및 이직 간의 관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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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으며 운 귀인과 이직행동(r=.34) 및 노

력 귀인과 업무만족(r=.36)의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운 귀인은 POQ와 정적 관계(1a)를, 

노력 귀인은 POQ와 부적 관계(1b)를 가질 것

이다.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은 진로심리학 분

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로(Osipow, 

1999), 장래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Lee et al., 2005). 

이때 진로미결정 수준은 직업정보 부족(lack 

of career information), 자기이해부족(lack of self- 

clarity), 우유부단 성격(indecisiveness), 필요성 인

식 부족(lack of necessity recognition), 외적 장애

요인(external barrier) 등의 이유로 진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불확

실성을 느끼거나 선택을 할 수 없는 정도를 

나타낸다(Lee et al., 2008).

인생의 첫 직장을 결정해야 하는 대학 4학

년생들의 경우 향후 진로를 위한 방향성을 결

정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진로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성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Gati et al., 2011).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career 

decision making) 과정에서의 개인차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각되었으며(Wanberg & Muchinsky, 

1992),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 과정에서의 개인

차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요인들을 탐구해왔다

(Bullock-Yowell et al., 2011; Creed et al., 2004; 

Fuqua, Newman et al., 1988; Kleiman et al., 

2004; Saka & Gati, 2007; Saka et al., 2008; 

Santos, 2001). 또한, 진로미결정은 사회적 지지 

및 진로 관련 장벽(Lopez & Ann-Yi, 2006)과 

같은 환경적 요인, 혹은 낮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Creed et al., 2006), 우울(Saunders et al., 

2000)이나 불안(Fuqua, Newuman et al., 1988), 

낮은 사회적 기술(Nota & Soresi, 2003)이나 대

처 행동(Lipshits-Braziler et al., 2016)과 같은 인

지․정서․행동적 요인(Park et al., 2017)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제소재가 외부에 있다고 지각

할 때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Fuqua, Blum et al., 1988; Santos, 2001; 

Taylor, 1982; Taylor & Popma, 1990). Taylor 

(1982)에 따르면, 통제의 소재가 내부에 있다

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에 대한 책임

감과 통제력을 지각하기 때문에, 진로설정 과

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맡고자 하며, 진로 관

련 정보 수집 및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인식한다. 반면 경력계획이 운과 같은 

통제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달려있다고 인식할

수록 진로 결정을 위한 노력을 적게 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성취장면에서의 성패가 본인

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지각할수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며,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반면, 운에 귀

인할수록 진로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

을 낮게 평가하고,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소

극적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운 귀인은 진로미결정과 정적 관계

(2a)를, 노력 귀인은 진로미결정과 부적 관계

(2b)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이 POQ를 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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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사회인지진

로이론(Lent et al., 1994)에서는 개인의 목표, 

자기효능감, 그리고 결과기대가 상호작용

(interplay)해서 자기조절 행동을 유발한다고 제

안한다. 가령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

이 추구할 목표 및 그에 대한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목표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

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Lent et al., 2002). 이

것은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목표와 전략을 

조정하기 위해 환경적 피드백을 추구하고 반

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축한다(Creed et al., 

2020). 여기서 목표는 개인의 행동을 안내 및 

조직하고, 외부적 강화물의 부재에도 불구하

고 장기간 행동을 지속하게 해주며 원하는 결

과를 성취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Lent et al., 1994). 이러한 논의에 따

르면, 진로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는 사람들

은 진로에 대한 올바른 목표의 부재로 인해 

취업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

지로 Feldman(2003)은 진로미결정이 직무탐색

행동을 거쳐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를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로가 미결정

된 상태일 때 청년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다는 진로가 없다고 느끼면서, 구직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무관심해질 수 

있다(Greenhaus et al., 1995; Janis & Mann, 

1976). 그리고 이렇게 구직활동에 소극적일 때 

만족스러운 고용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낮

아지고, 자신의 자격보다 낮은 직무에 취업

할 가능성이 있다(Liu & Wang, 2015).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3. 진로미결정은 POQ와 정적인 관계

를 가질 것이다.

앞서 설명된 성취귀인(운 귀인, 노력 귀인), 

진로미결정 및 POQ의 관계를 토대로 성취귀

인과 POQ 간 관계에 대한 진로미결정의 매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취장면

에서의 결과가 운에 달려 있다고 귀인할수록 

진로 결정 과정에서 책임감과 통제력을 적게 

지각하여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을 때 목표의 부재로 인

해 취업 장면에서 더 낮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POQ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일의 성패가 노

력에 달려 있다고 귀인 할수록 POQ가 낮아

지고, 이러한 부적 관계를 진로미결정이 매개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4. 진로미결정은 운 귀인(4a) 및 노력 

귀인(4b)과 POQ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전공몰입의 조절된 매개효과

전공몰입은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개념에서 도출된 것으로, 대학 재학 중 전공

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의미한다(Chang et al., 

2007). 전통적으로 조직몰입은 ‘특정 조직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와 관여(involvement)의 

강도’로 정의되며(Porter et al., 1974), 이후 몰

입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조직뿐만 아니라 직

무, 경력, 노조, 개인적 가치 등 다양한 몰입 

초점의 존재 가능성이 제안되었다(Morrow, 

1983). Chang 등(2007)은 이러한 몰입의 개념을 

전공까지 확장하여, 대학전공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의미하는 전공몰입을 측정하였다.

전공몰입은 진로결정 및 진로계획에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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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onklin 등

(2013)은 자신의 대학전공에 대한 애착이 낮은 

학생들이 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와 더불어 

낮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

면, 실제 전공과 희망 전공의 일치 여부에 따

라 전공일치자와 전공불일치자를 구분하였을 

때, 전공불일치자는 전공일치자에 비해 학교

를 더 오래 다니고, 영어 성적(TOEIC 점수), 

졸업 평점 및 취업 시 임금이 낮았으며, 전공

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는 비율도 20%가량 

낮았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3). 이 결과는 자신과 

대학전공 간의 적합도가 학교생활에서의 전반

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전공은 대학생의 미래 직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Chang et al., 2007), 자신

의 전공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성

취귀인의 정도에 상관없이 자신의 향후 진로

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진로미결정 수

준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전공몰입이 높은 학

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아 귀인

성향에 따라 진로미결정의 정도가 달라질 것

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비록 전공몰입이 높

더라도 일의 성패가 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

는 학생들은 진로탐색 행동과 같은 자신이 원

하는 결과를 위한 행동을 적게 하고 자신의 

진로를 운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 노력 귀인

과 관련해서, 전공몰입이 높을 때 자신의 노

력에 의해 성과가 좌우된다고 믿는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진로설정을 위한 목

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반면, 노력에 적게 귀

인하는 학생들은 관련된 노력을 덜 들이고 따

라서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공

몰입이 노력 및 운 귀인과 진로미결정 간 관

계를 조절함으로써 성취귀인이 진로미결정을 

매개로 POQ에 미치는 영향에 개입할 것이라

고 예측하였다.

가설 5. 운 귀인(5a)과 노력 귀인(5b)이 각각 

진로미결정을 매개로 POQ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전공몰입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Chang et al., 2006)

는 총 20개 지역별 국립 및 사립대학을 대상

으로 다단계층화집락표집(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각 대학의 

모집단 비율, 계열 및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한 것으로, 다음 해 2월 졸업 예정인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4회에 걸

쳐 수집된 자료 중 1차와 3차 자료만을 사용

하였다. 1차와 3차 사이에 실시된 2차 조사(4

학년 2학기에 실시)의 경우, 조기 취업한 소수

의 학생들(9.7%)만이 취업용 조사에 응했으므

로, 2차 조사가 아닌 3차 조사 자료가 분석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4학년 1학기에 실

시한 1차 조사에서 귀인, 진로미결정, 전공몰

입, 인구통계변인을 측정하였고, 1차 조사의 

최종응답자는 2,747명이었으며, 취업 의사가 

없거나 확정된 사례, 불성실 응답 비율이나 

사회적 선희도(social desirability) 점수가 지나치

게 높은 사례, 연령이 만 22세 미만인 사례 

등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219명(남=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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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406; 성별 결측: N=9)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1차 조사에서 전공 정보도 측정되었는데, 

결측값이 많았고(N=457), 전공이 23개의 구분

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음(최소 2.4%(법학⸳
국문) ~ 최대 10.3%(전기전자정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 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

는 것은 본 조사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전공

의 다양한 분포에 의해 전공의 효과가 두드러

지지 않을 것으로 보아 본 분석에서 전공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3차 조사(T3)는 1차 조사(T1) 시점에서 약 

12개월 이후에 실시되었다. 1차 조사 당시에 2

월 졸업 예정이었던 학생들 중 취업을 한 경

우, 3차 조사는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초기 단

계에 있는 시점이었다. 3차 설문에 응답한 최

종 1,384명 중 대학원 진학생, 편입 및 복학생, 

미취업자(409명)를 제외하였고, 추가로 결측값

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자료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취업자 중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365명(남=63%, N=230)이었다.

측정도구

성취귀인(T1): 운, 노력

성취귀인은 Kim과 Park(1998)이 제작한 성취

귀인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성취귀인 

척도의 하위차원은 크게 두 개의 통제소재(내

부, 외부)로 구분되며, 내부 귀인에는 능력, 노

력 귀인이 포함되고, 외부 귀인에는 운명과 

운이 포함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내부귀

인 중 노력 귀인에 해당하는 5문항과 외부귀

인 중 운 귀인에 해당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

다. 노력 귀인의 예시 문항으로 “성적이 좋으

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가 있고, 운 귀인

의 예시 문항으로 “성적은 그 날의 운에 달려

있다”가 있다. 성취귀인은 리커트 7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운 귀인의 신뢰도(Cronbach 

α)는 .74, 노력 귀인의 신뢰도는 .80이었다.

진로미결정(T1)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결정척도

(Career Decision Scale, Osipow et al., 1976)를 기

반으로 Tak과 Lee(2001)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

했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 5개(직업정보부족, 

자기이해부족, 우유부단성격, 필요성인식부족, 

외적장애)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직업정

보부족 6문항, 자기이해부족 4문항, 우유부단

성격 4문항, 필요성인식부족 4문항, 외적 장애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별 척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하

위요인별로 3문항을 선정하여 총 15문항을 사

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예시 문항으로는,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직업

정보부족)”,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자

기이해부족)”, “내가 바라는 직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우유부단성격)”, “현재로서

는 직업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필

요성인식부족)”, 그리고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외적장애)”가 

있다.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직업정보부족이 .83, 자기이해부족이 

.84, 우유부단성격이 .72, 필요성인식부족이 

.79, 외적장애가 .76으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

의 신뢰도는 .89였다.

전공몰입(T1)

전공몰입은 조직몰입 척도 문항을 변형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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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Chang et al., 2007). 전공몰입의 경우, 설

문을 실시하는 시점에서의 전공에 대한 몰입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설문참여자 스스로 더 동일시하는 전공에 대

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시 문항은 “내 전공

분야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내 전공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이었다. 리커트 7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6문항의 신뢰도는 .89이었다. 

지각된 과잉자격(POQ; T3)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격 수준과 종업원의 

자격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식과

는 달리, POQ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경영학

과 산업 및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선호되어 왔

다(Harari et al., 2017). 첫째, 실제 과잉자격보

다 그에 대한 지각이 과잉자격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OQ는 과잉

자격과 관련된 결과들의 근거리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동일한 이름의 직무 간에도 

직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이나 

기술수준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이 차이를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잉

자격을 주관적인 지각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POQ는 Johnson 등(2002)의 Perceived 

Overqualification Questionnaire(POQ)의 두 차원 

중 성장기회 부재(no-growth) 차원에서 다섯 문

항(예시 문항: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을, 자격불일치

(mismatch) 차원에서 세 문항(예시 문항: “내가 

하는 업무에서 내 능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으로 하여 총 여덟 개 문항을 선

정하였고, 자격불일치 차원의 문항 네 개를 

추가적으로 제작하였다. POQ 또한 리커트 7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

다)로 측정하였고, 각 하위차원의 신뢰도는 성

장기회 부재의 경우 .85, 자격불일치의 경우 

.81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과잉자격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Chang 등(2007)에 

따라 12문항 전체를 합산(α=.88)하여 POQ 점

수를 산출하였다.

통제변인(T1)

본 연구에서는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변인으로 연령, 성별, 학점(GPA), 소득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

제변인은 1차 조사에서 측정하였다. 성별은 

명목척도로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하였다. 

학점과 가족의 월 평균 총 소득은 등간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학점 측정에서 사용된 급간은 

다음과 같다: 1=2.0 미만, 2=2.0-2.5 미만, 

3=2.5-3.0 미만, 4=3.0-3.5 미만, 5=3.5-4.0 미

만, 6=4.0 이상. 소득수준은 1=100만원 미만

에서 8=700만원 이상으로 구성된 등간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였고,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SPSS

의 회귀분석과 Preacher 등(2007)의 PROCESS 

macro의 7번 모델을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 

5,000번을 실시하여 편향교정 95% 신뢰구간

(biased 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이 0을 포함

하지 않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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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상관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변인의 평균, 표

준편차와 상관계수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두 귀인 양식(운 귀인과 노력 

귀인)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r=-.33, p<.01)

이 있었고, 운 귀인은 진로미결정(r=.21, p< 

.01)과 POQ(r=.15,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였지만 전공몰입(r=-.07, p>.05)과의 관계

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노력 귀인은 진로

미결정(r=-.25, p<.01), POQ(r=-.18,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그리고 전공몰입(r=.21, 

p<.01)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각 귀인양

식과 POQ 간의 유의한 상관은 가설 1(각 1a와 

1b)을 일차적으로 지지하였고, 진로미결정과의 

상관관계 역시 가설 2(각 2a와 2b)와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미결정은 

전공몰입(r=-.29,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보였고, POQ(r=.18, p<.01)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통제 변인 중에는 연령이 

POQ(r=-.20,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다.

성취귀인의 주효과

운 귀인과 노력 귀인이 POQ에 미치는 주효

과(가설 1a, 1b)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인들(1 단계)을 통

제한 후, 1차 조사에서 측정한 운 귀인(2 단

계)이 3차 조사에서 측정한 POQ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한 결과, 운 귀인은 POQ를 정적으

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2, 

p<.05). 마찬가지로, 통제변인들(1 단계)을 모

두 통제한 후, 노력 귀인(2 단계)이 POQ에 미

M SD 1 2 3 4 5 6 7 8 9

1. Age 24.15 1.54

2. GPA 5.01 1.14 -.05

3. Family income 3.50 1.49 .02 .00

4. Sex 1.38 .49 -.73** .09 .05

5. Attribution-luck 3.58 .99 -.08 -.03 .08 .12*

6. Attribution-effort 5.85 .82 .04 .04 .04 -.08 -.33**

7. Career indecision 2.34 .59 -.16** -.12* -.10 .14** .21** -.25**

8. Major commitment 4.57 1.28 -.04 .20** .07 .04 -.07 .21** -.29**

9. POQ 3.22 .96 -.20** -.08 .00 .19** .15** -.18** .18** -.04

Note. Gender: Male = 1, Female = 2

POQ = perceived overqualification

* p<.05, ** p<.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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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노력 귀인은 POQ

를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16, p<.01). 따라서 각 성취귀인 양상이 POQ

에 미치는 영향은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설 2에 따라 각 성취귀인 양상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가설 1 

검증과 마찬가지로 진로미결정에 대해 1 단계

에 통제변인들을 투입하였고, 2 단계에 운 귀

인과 노력 귀인을 각각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운 

귀인은 진로미결정과 정적(β=.20, p<.01)으로, 

노력 귀인은 진로미결정과 부적(β=-.23, p< 

.01)으로 관련되어,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진로미결정의 주효과 및 매개효과

다음은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진로미결정

이 POQ에 미치는 주효과와 성취귀인과 POQ 

간의 관계에서 진로미결정의 매개 역할을 확

인하였다.

먼저 진로미결정이 POQ를 예측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앞선 가설 1,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

미결정은 통제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POQ를 유의하게 예측하여(β=.22, p<.01) 가설 

3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각 성취귀인과 POQ 간의 관계

에서 진로미결정의 매개효과(가설 4a, 4b)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의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4번 모형을 사용

하여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실시하였다. 먼

저 운 귀인과 POQ 간의 관계에서 진로미결정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종속변인인 POQ

에 대해 통제변인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운 

귀인은 유의한 효과(β=.12, p<.01)를 보였으나, 

진로미결정을 추가한 후, 운 귀인은 과잉지각

을 유의하게 예측(β=.10, p>.05)하지 못하였고, 

진로미결정은 과잉지각을 유의하게 예측(β= 

.19, p<.05)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실

행한 결과(Table 2), 진로미결정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β=.10, p>.05)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는 0이 

포함되지 않아(β=.02, 95% BC CI={.00, .05}), 

진로미결정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음으로는, 노력 귀인과 POQ 간의 관계에

서 진로미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통

제변인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노력 귀인은 과

잉지각을 유의하게 예측(β=-.17, p<.01)하였으

나, 진로미결정을 추가했을 때, 노력 귀인은 

여전히 유의한 주효과(β=-.17, p<.01)를 보였

고, 진로미결정은 POQ를 유의하게 예측(β= 

.17, p>.05)하지 못하였다. 결국, 노력 귀인과 

지각된 POQ 간의 관계에서 진로미결정의 직

접효과(β=-.17, p<.01; Table 2)는 유의하였으

나, 간접효과(β=-.03, BC CI={-.06, .00})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따라서 운 귀인과 

POQ 간의 관계에 있어 진로미결정은 완전매

개효과를 가지지만, 노력 귀인과 POQ 간의 

관계에서 진로미결정의 매개효과는 지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4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

었다. 

전공몰입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다음으로는 각 성취귀인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전공몰입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1 단계에서는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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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동일한 통제변인들(연령, 성별, 학점, 

평균소득)을 투입하였고, 2 단계에서는 각 성

취귀인(A)과 전공몰입(B)을 투입하였으며, 마지

막 3 단계에서는 성취귀인과 전공몰입 간의 

상호작용항(A×B)를 투입하여 결정계수의 변화

량의 유의도(ΔR²)를 확인하였다. 이때, 각 성취

귀인과 전공몰입을 평균중심화한 후에 투입하

였다.

Table 3의 결과와 같이, 운 귀인과 진로미결

정 간의 관계에서 전공몰입의 조절효과(β=.14, 

Mediator X, Y Boot coefficien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 ULCI

Career indecision
Luck attribution, POQ .02 .01 .00 .05

Effort attribution, POQ -.03 .02 -.06 .00

Table 2. Results of bootstraps(5,000) for indirect effects(mediation)

DV: career indecision

Variables b SE β t R² ΔR²

Step 1

Age -.04 .03 -.10 -1.37

.06 .06
GPA -.07 .03 -.14 -2.63**

Family income -.04 .02 -.10 -1.90

Sex .10 .09 .09 1.14

Step 2
Luck attribution (A) .11 .03 .18 3.63**

.16 .10**
Major commitment(B) -.16 .03 -.26 -5.28**

Step 3 A × B .08 .03 .14 3.00** .18 .02**

DV: career indecision

Variables b SE β t R² ΔR²

Step 1

Age -.04 .03 -.10 -1.37

.06 .06
GPA -.07 .03 -.11 -2.63**

Family income -.04 .02 -.10 -1.90

Sex .10 .09 .09 1.14

Step 2
Effort attribution (C) -.11 .03 -.19 -3.74**

.16 .11**
Major commitment (B) -.14 .03 -.24 -4.71**

Step 3 C × B -.07 .03 -.11 -2.30* .17 .01*

Note. *p<.05, **p<.01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major commitment on career in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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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는 유의했고, 상호작용항 투입에 따른 

모형의 증분 설명량 역시 유의했다(F=11.15, 

p<.01, ΔR²=.02).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공몰입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운 귀인과 진로

미결정 간의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

노력 귀인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역

시 전공몰입의 조절효과(β=-.11, p<.05; Table 

3)는 유의했으며, 상호작용항(C×B) 투입에 따

른 모형의 증분 설명량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F=10.66, p<.01, ΔR²=.01). 구체적으로, 

전공몰입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노력 

귀인과 진로미결정 간의 부적 관계가 더 강하

게 나타났다(Figure 3). 이로써 전공몰입의 조절

효과는 운 귀인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그

리고 노력 귀인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모두

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검증된 조절효과를 바탕으로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전공몰입의 조

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는 매개모형, 조절모형, 조절된 매개모형 순서

로 검증하는데, 앞선 분석에서 노력 귀인과 

POQ 간의 관계에서 진로미결정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운 

귀인, 진로미결정, POQ 간의 매개관계에서 전

공몰입이 가지는 조절효과에 대해서만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성별, 연령, 학점,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 매개변인인 진로미결

정은 전공몰입과 운 귀인과 전공몰입 간의 상

호작용 항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었고, 진로

미결정은 종속변인인 POQ를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

마지막으로, 전공몰입의 조건부 간접효과

(conditional indirect effect)의 크기와 신뢰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수행

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전공몰입의 조절된 

Figure 2. The interaction graph between luck attribution and

major commitment on career in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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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interaction graph between effort attribution and

major commitment on career indecision

DV: Career indecision

b SE t

Age -.05 .03 -1.67

GPA -.04 .03 .10

Family income -.04 .02 -1.92

Sex .07 .09 .75

Luck attribution -.17 .10 -1.74

Major commitment -.33 .07 -4.48**

Luck Attribution × Major commitment .06 .02 2.99**

DV: POQ

b SE t

Age -.07 .05 -1.51

GPA -.07 .04 -1.50

Family income .00 .03 .09

Sex .18 .15 1.20

Luck attribution .10 .05 1.89

Career indecision .19 .09 2.19*

Note. *p<.05, **p<.01

Table 4.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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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가 유의(b=.01, BC CI{.00, .03})하였

고, 전공몰입이 증가할수록 진로미결정의 간

접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공몰입이 낮은 경우(-1SD), 진로

미결정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전

공몰입의 평균(Mean)이거나 높은 경우(+1SD), 

진로미결정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의 간접효과는 전공

몰입의 수준에 따라 더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운 귀인과 지각된 과잉지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공몰입은 운 귀인과 매

개변인(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

라는 가설 5a가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의 졸업 예정자들(4학

년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로, 운과 노력 

성취귀인이 진로미결정을 통해 차후의 POQ를 

예측하는지, 또한, 이때 성취귀인과 진로미결

정 간의 관계를 전공몰입이 조절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그간 POQ와 조직 내 다양한 부정

적인 결과들 간의 관련성이 반복적으로 지지

됨에 따라 POQ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 내 심

리적 경험 또는 행동의 예측변인으로 크게 주

목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POQ의 결과변인에 

초점을 두는 기존 접근과 달리, POQ의 예측

변인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구직자들의 개

인차 변인(성취귀인양식)과 주로 학교 장면에

서 다뤄져 오던 진로미결정 및 전공몰입과의 

관련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자(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성취귀

인양식(운, 노력)은 고용 후 POQ를 예측하였

다. 즉, 성취에 대해 운에 귀인할수록 취업 후 

POQ가 높았고, 노력 귀인이 높을수록 취업 

후 POQ가 낮았다. POQ가 부정적인 경험이라

는 점을 감안할 때, 취업준비생에게 운 귀인

양식은 부정적인 효과를, 노력 귀인양식은 긍

정적인 효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성취귀인과 POQ 간의 관계에서 진로

미결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운 귀인과 

POQ 간의 관계는 진로미결정에 의해 완전매

개되었다. 즉, 자신의 성취를 운에 귀인할수록 

진로미결정을 더 크게 경험하였고, 진로가 제

대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취업은 자신

의 교육수준 등 자격에 걸맞거나 성장가능성

이 높은 직장을 얻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러나 노력 귀인과 POQ 간의 관계에서 진로

미결정의 매개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상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력 귀인은 진로미결정 

및 POQ와 부적 관계를 보였다(각각 r=-.25, 

-.18, p<.01). 더 나아가 POQ에 대해 노력 귀

95% Confidence interval

Major commitment Boot coefficient Boot SE LLCI ULCI

Career indecision

-1SD(3.33) .01 .01 -.01 .03

Mean(4.67) .02 .01 .00 .05

+SD(5.83) .04 .02 .00 .08

Table 5. Results of bootstraps(5,000) for indirect effects(moderate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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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진로미결정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노력 

귀인의 효과는 유의했지만, POQ에 대한 진로

미결정의 효과는 사라졌으므로, 노력 귀인이 

POQ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미결정의 매개효과

로 설명할 수 없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

의 성패를 내적이고 통제가능한 차원에 귀인

할 때 일의 성취를 위해 더 노력하며, 취업 

장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진로탐색활

동을 더 많이 한다(Heider, 1958; Luzzo, James 

et al., 1996; Rotter, 1966; Thompson et al., 2015; 

Weiner, 1986). 노력 귀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POQ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력 귀

인이 POQ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미결정 외의 

다른 잠재적인 변인들(예: 진로탐색활동, 면접

평가, 학업 노력)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취귀인이 진로미결정을 통해 

POQ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전공몰입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전

공몰입이 높을 때는 성취귀인의 개인차가 진

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공몰입이 낮

은 경우에는 개인차와 관계없이 진로미결정이 

높았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매개관

계가 발견된 운 귀인에 대해서만 시행하였으

며, 운 귀인, 진로미결정 및 POQ 간의 매개관

계에서 운 귀인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가 전

공몰입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예상한 전공몰입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 지지되었다.

이론적․실무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

이론(Lent et al., 1994) 관점에서 성취에 대한 

설명(운과 노력 귀인)이 진로미결정을 통해 

POQ의 예측변인으로 기능할 것을 예측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으나, 사회인지진로

이론(Lent et al., 1994)의 관점을 확장하여 개인

변인(성별, 나이, 성적) 및 환경변인(가족 소득)

을 통제한 후에도 POQ가 일련의 경로에 의해 

예측됨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에서 지지된 조절된 매개효과에 

따르면,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et al., 1994)의 

결과변인인 성과뿐만 아니라 성과 또는 성취

에 대한 귀인양식이 향후 진로미결정 등의 선

택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추가한 경험적 증거를 바탕

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et al., 1994)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을 측정하여 

본 연구에서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

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POQ의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 때문에, 

조직 장면에서 다양한 선행변인과 경계조건들

을 밝혀왔다. 하지만 구직자 및 구직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논문은 드물었다(Fine & Nevo, 

2011; Liu & Wang, 2015). POQ에 대해 통합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 장면에서의 변

인 외에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성향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

여 차후의 과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진로연구와 POQ 간의 연결을 도

모하였다. POQ는 직무태도, 이직의도 및 이직, 

그리고 차후의 경력 성공에 이르기까지(Erdogan 

et al., 2018; Gkorezis et al., 2019; Harari et al., 

2017)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로탐색 및 구직과정에서 POQ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힐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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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인지진로

이론과 같은 진로이론뿐만 아니라 귀인이론을 

도입하여, POQ를 설명하기 위해 구직 시점에

서 측정한 개인차 변인들을 포함하도록 맥락

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진로결정 및 

구직과정은 사회적 지지나 진로장벽과 같은 

환경․맥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구직과정에서의 어떠

한 개인차가 취업 후 POQ를 예측하는지 탐색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귀인양

식과 같은 개인차가 진로미결정을 통해 과잉

자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였

지만, 과잉자격을 지각하는 것은 더 복잡한 과

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Van Hooft 등(2005)은 

직무탐색행동과 직무만족 간 부적 관계를 발

견했으며, 이것은 비판적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두 변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을 POQ 연구에 

적용하자면,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이 더 열심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직무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격 요인은 진로미결정

이나 직무탐색행동과 같은 변인에 직접 효과

를 미칠 뿐만 아니라 관련 변인과 POQ 간 관

계를 조절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POQ

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구직 이전의 어떤 

변인들이 POQ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운 귀인 및 노력 귀인

과 POQ 간의 인과관계를 밝혔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데이터는 연구참여자를 추적하여 

수집한 종단 연구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운 

귀인 및 노력 귀인과 POQ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귀인 관련 이론들에 따르

면 귀인 패턴은 성취와 관련이 깊지만(Meece 

et al., 2006; Weiner, 1985), 실제 성취와의 관련

성을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며(McClure et al., 

2011), 특히나 학교 밖에서의 맥락, 예를 들어 

고용 장면에서의 성취(취업의 질)와의 관련성

에 대해서는 실증적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기존에도 불완전고용을 설명하기 위해 귀인이

론을 적용한 연구가 있었으나(예: Thompson et 

al., 2015), 이는 불완전고용에 대한 귀인이 객

관적 또는 주관적 사람-직무 적합성 및 고용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을 뿐, 구직자의 

전반적인 성취귀인이 취업 후 과잉자격에 대

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

다. 본 연구는 맥락이 구체적이지 않은 일반

적인 성취에 대한 귀인을 진로에 대한 선택 

또는 그 선택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취업 후

의 POQ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이처럼 귀인

이론을 학교와 조직 장면에 걸쳐 적용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성취귀인과 진로결정, 그리고 POQ

와의 관계를 실무에 적용한다면, 우선 취업지

원 및 진로상담 장면에서는 구직자가 취업에

서의 성공과 실패를 운보다는 노력에 귀인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특히 극심한 경

기불황으로 인해 구직자들은 취업 결과를 자

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며 학습된 무기

력을 경험하고 있다. 2018년 ‘사람인’의 구직

자 6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82.5%가 

자신의 취업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학습

된 무기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Herald Business, 2018). 더 나아가 이러한 무기

력 때문에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

을 하거나 중단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90.3%

였다. 이러한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청년들에

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적․사회적 차원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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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공 경험, 노력을 통한 극복 사례 전파 

등 개인 차원에서의 개입도 중요하다. 과거 

귀인재훈련의 효과(Luzzo, James et al., 1996)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내적이고 통제가

능한 원인을 통해 진로가 결정될 수 있음을 

교육하였을 때 진로탐색 행동과 같은 실제적

인 노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

적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진로 관련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성공경험

에 대한 8분 가량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

으로도 진로탐색 행동이 증가하였다. 진로결

정 및 POQ에 대한 성취귀인의 중요성을 고려

할 때, 취업지원센터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에

서는 적성검사 및 실무적 지원 외에도 구직

자들이 성취에 대해 노력에 귀인할 수 있도

록 하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전공몰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취귀인과 진로미결정 간 관계

에서, 전공몰입이 낮을 경우 개인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진로미결정이 높았다. 실제로 상관

분석 결과 전공몰입과 진로미결정은 부적인 

관계(r=-.29, p<.01)를 가졌다. 전통적으로 학벌

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은 대학 입

학 시 전공보다는 대학의 위상을 고려하는 경

우가 많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3)에 따르면, 희망 전공을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는 오직 40% 정도에 불과하였

으며, 대학생의 절반은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전공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하

였다. 진로결정에 대한 전공몰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성은 취업시장 진입 

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입

학 과정에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가 직

업의 요구와 일치하는지에 초점을 둠으로써 

충분한 자기 이해와 직업 정보를 수집하면 합

리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초기 

진로(경력) 상담 관점(Parsons, 1909)과 달리, 오

늘날의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직업선택이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직업 

세계와 환경이 매우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

한다(Savickas et al., 2009). 즉, 합리적 매칭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접근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지나치게 선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자신의 진로(경력)를 주도

적으로 형성하며 추구하는 삶의 목표에 부합

하는 경력을 유연하게 설계하고 추구해 나가

는 것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대학 졸업 예

정자들의 귀인양식이 이후의 초기 취업 성과

(POQ)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

기에,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진로(경력) 관리의 

지속적인 적응 과정에서 귀인양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경력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대졸 예정자들이 역기능적인 귀인양식에서 벗

어나도록 교육하여, 자신이 주체적으로 경력

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첫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변

인인 과잉자격을 주관적 방식으로만 측정했다

는 점이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과잉자격

을 측정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방식과 주관적

인 방식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오직 주관적인 방식으로만 과잉자격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지각(POQ)은 객관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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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간과할 수 있는 개인 경험의 복잡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POQ가 높

은 취업자가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역

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제

공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 데이터를 

종단적으로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방법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가 아닌 다른 원천

으로부터 객관적인 과잉자격도 함께 측정하여, 

선행변인들이 객관적인 과잉자격 및 POQ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객관

적인 과잉자격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여 선행 

변인들과 과잉자격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명

확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

근은 본 연구에서 주장한 성취귀인과 진로미

결정이 객관적인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 또는 과잉자격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한점은 기존 연구에서 이론적으

로 제안되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성취

귀인 중 운과 노력 귀인의 효과만을 살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귀인의 다양한 차원 중 오직 두 

개의 차원(통제소재와 통제가능 여부)을 선택

하여 각 차원의 대표적인 귀인 양상을 비교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귀인양식인 운 귀인과 노력 귀인의 효과를 살

펴보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귀인양식이 POQ

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소재와 통제가능성이라

는 차원의 영향 때문인지, 개별 귀인양식의 

특성 때문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귀인양식 각각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는 각 차원에 초점을 두어 측정 

및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귀인은 이 두 차원 외에도 안정성, 의도성, 전

체성 등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Thompson et al., 2015), 각 차원은 또한 상호작

용적으로 POQ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자신의 성취를 통제불가능한 

차원에 귀인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차원에 

귀인을 하는지(예: 능력), 불안정한 차원에 귀

인하는지(예: 운)에 따라 POQ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성취에 

대해 타인(예: 가족, 친구, 선생)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McClure et al., 2011). 

향후 연구에서는 귀인 차원의 다양성을 고려

하여 귀인이 진로미결정과 POQ에 미치는 영

향을 다각도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소득 

수준을 통제하였으나, POQ를 예측하는 과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성격 및 개인 

특성 변인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

우 전공에 따라 직무, 연봉, 이직 가능성 등에

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에서는 전공의 주효과 또는 조절효과를 살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값의 비율과 

전공의 분포를 근거로 전공의 효과를 직접적

으로 검증하지 않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산

업군마다의 평균 이직률, 평균 연봉, 참여자가 

보고한 실제 연봉, 직무, 이직 의도 등을 조사

에 포함시켜 전공 또는 산업군에 따라 귀인이 

POQ를 예측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POQ를 측정한 시

점에서 직무특성(예: 반복적 과업 경험, 직무 

중요성, 목표 모호성 등)으로 인한 조직 내 다

른 심리적 또는 물리적 결핍 경험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POQ에 영향

을 미칠만한 조직 내 변인들을 포함하여, 보

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의 선행변인들

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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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직자 중심으로 POQ를 예측하

는 기제를 밝히고자 운 귀인과 노력 귀인이 

전공몰입과 상호작용하여 진로미결정을 거쳐 

POQ를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구성원의 POQ는 바람직하지 

않은 심리적 경험으로 조직의 인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관점과 같이 취업 이전의 변인들이 차후 POQ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POQ 연구들과의 통합을 위해 

POQ의 결과변인들까지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

가 있겠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POQ의 유

력한 결과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성취귀인 

및 진로미결정의 추가적인 예측력을 탐색하고, 

POQ에 의한 이중매개 효과 등을 검증함으로

써 시간에 걸쳐 POQ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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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chievement attribution and

career indecision on perceived over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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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urrent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job applicants’ achievement attribution(luck and 

effort) on their perceived overqualification(POQ) after employment. We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indecision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attribution and POQ and tested whether 

major commit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attribution and career indecision. A total 

of 2,747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longitudinal survey that was conducted across 20 universities located in 

different cities of Korea. Approximately a year after the participants reported their achievement attribu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indecision, researchers contacted those who are employed, and 453 out of 

2,747 participated in the follow-up survey and asked to report their POQ.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luck attribution, effort attribution, career indecision, and POQ. Second, although career 

indecision fully mediat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uck attribution and POQ, it failed to mediat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ffort attribution and POQ. Third, major commit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attribution(both luck and effort) and POQ. Finally, the conditional effect 

of luck attribution on POQ was supported as hypothesized. More specifically, luck attribution affected POQ 

through career indecision while major commitment moderat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uck 

attribution and career indecision. Discussions 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provided.

Key words : achievement attribution, career indecision, major commitment, perceived overqualification


